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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(부승찬) 징계안

주 문

국회의원(부승찬)을 「국회법」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.

징계사유

가.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「국회법」 제24조

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,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

품위를 유지해야 하며,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

윤리의식을 가져야 함.

나. 국회의원 부승찬은 2025년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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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던

상황에서, 다수의 의원 및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언석 대표를

향해 “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게”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음.

다. 부승찬 의원의 폭력 시사ㆍ모욕적 언행은 단순한 개인간 감정싸움

을 넘어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위, 본회의장의 엄정성, 국민이 부

여한 민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대하고 비윤리적

행위임.

라.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이미 2025년 4월 14일,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

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향해 “자신 있어?”라는 위협적 발언을

한 바 있음. 이는 국회 공식 회의장에서 상대 의원을 겨냥해 신체

적 충돌을 연상케 하는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, 이번 11월 13일 발

언과 동일한 패턴의 상습적 비하ㆍ위협성 언행임이 확인됨.

마.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임에도

불구하고, 동료 의원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폭력을 연상

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국회의 품위와 질서를 심

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위반임.

바. 위와 같이 국회의원 부승찬은 「국회법」 제155조제16호를 현저하



- 3 -

게 위반하여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엄

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.


